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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씀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입니다.

  이처럼 완연한 봄날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제16회 장보고 평화의 종 타종식』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함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신흥사 법공 주지스님, 완도군의회 최정욱 의원님,

추강래 완도문화원장님, 장보고기념사업회 곽태웅 

전남지부장님, 장보고연구회 박봉옥 이사장님과  

내ㆍ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신흥사 김동교 

신도회장님과 신도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변은 극동의

화약고로 불릴 만큼 긴장감이 감도는 지역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시대에 동북아시아 불교문화

전파와 해상교역 질서를 바로잡고 평화를 

정착시킨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일본 불교의 최초 대사인 엔닌 스님의 생일을

맞아 시작한 한·중·일 불교우호교류가 이제 

열여섯 개의 나이테를 지닌 튼실한 우정의 나무로 

자라난 만큼 앞으로 더 큰 결실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완도군의회도 한반도 평화를 다지고, 인류 공존과

번영의 길을 여는 불교계의 노력에 힘을 보태

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16회 장보고 평화의 종 타종식』을  

봉축 드리며, 부처님의 가피로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더 나아가 국가 간 평화와 

세대 간 화합의 밝은 빛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